
￭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￭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제목 : 영들을 분별하라    성경: 요한일서 4장 1-6절

Tag:영분별,거짓의영,악령,적그리스도의영,적그리스도,성령,신약성경,요
한일서,요한1서

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
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
라 
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

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
요 
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

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
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
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

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
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

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
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

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
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(요일
4:1-6)

지난주간은 성령강림주일,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이다.

성경에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. 실

제로 온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로 가득하다. 그러나 

사람들이 부러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듯이 

살아가는 척 한다. 

그 이유는 영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. (갈등이 발생하지 않



도록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.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영적인 해석

들이 하나님 지향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. 영적인 해

석들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도록 하라.)

사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,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

되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된다. 사사건건 자기 속

에 거하는 영의 해석을 받아들인다.

심지어는 부주의하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유의미한 사건으로 해

석한다. 

-오늘 아침 9시에 등산 가려고 급히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(혹은 

발을 헛디뎌) 넘어질 뻔 했다.

-엉뚱한 해석; 오늘 산에 가면 않된다는 신호이다.

-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 가까운 산에 가라는 신호인가 

보다.

-어제 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 보다.

-오늘 산에 가서 아무개 만나 사업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 

만나야 하겠군.

-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대한 긍정과 부정에 관련된 사례들을 

모으게 된다.

-건강한 해석; 역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야 하겠군.

그러나 각자의 속에 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을 발설

하지 않으려고 한다. 더군다나 종교가 다를 경우 더 그렇고, 기독교

인이라 할지라도 샤머니즘적으로 비칠까봐서 입을 다문다.

-그러나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흔하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

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.(이만희 이단들이 애용함)

-특히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속이는 말에 쉽게 무너지기

도 함.



-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거나, 사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

것을 원치 않으신다. 영적인 일들을 재밌는 일로 삼거나, 호기심이 

자극받아서 무작정 행하거나,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하거나, 액땜

용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.

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
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
라 

-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;이 말은 각 사람속에 일

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인지, 아니면 귀신의 영인지를 분별하

라는 뜻이다.

-성령은 한분이시다. 천사는 여럿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

한 성령을 받았다.

-그러나 영적인 영역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이 있

다. 그러므로 영적인 기초지식이 중요하다. 

1. 기초적인 영적인 지식

1) 성령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.

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
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

-그러니 다른 영에게 속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.

-액땜을 안해도 되나, 저들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되나 염려하

지 말라.

2) 미혹되지 말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.

-영적으로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말은 귀신의 영에게 순종하거나, 그 

말을 듣거나, 시험삼아 따라 해 보거나, 궁금하니 점을 보거나 하는 

것이다. 이것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한다.



3)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옛 모습이나 귀신의 영들

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

-그럴 경우일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

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.

-그러나 귀신의 영에게 속한 부분만큼은 죄와 저주 가운데 거하게 

된다.

-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생각과 의와 죄를 죽이고 십자

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까지는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.

4) 귀신의 영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상을 주지 못한다.

-귀신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다. 아무리 좋은 것으로 미혹해도 그 

결과는 항상 악한 것이다.

-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.

다음으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셨다.

2. 왜 영들을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가?

1) 거짓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. (이들의 숫자도 많다.)

-거짓선지자란, 자칭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, 사실은 귀신의 영을 

받은 자들이다.

-이들은 스스로를 무당이나 타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, 스스로를 기

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경건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이다.

-이들은 자신이 신령한 자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, 미혹하는 말을 

퍼뜨리고,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로 행동한다.

-적그리스도도 명시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, 스스로를  

높여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다.

누가 사악한 영을 받았는가?

1. 예수님의 육체적 강림과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다.



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
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
요 

-당시로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

부인하는 무리들로 나타남.

2.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

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
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
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

3. 전하는 말씀이 세상에 속한 말인지,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를 분

별하라

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
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
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

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
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



<찬양예배>

제목 :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  성경: 요한복음 8장 1-11절   

Tag:용서,부끄러움,수치,회심,염치,정죄,신약성경,요한복음

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
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

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
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

서 가운데 세우고 
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

잡혔나이다 
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

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
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

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
시니 
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

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
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
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

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
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
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

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
죄한 자가 없느냐 
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

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
라] (요8:1-11)   



주보설명.

9.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; 군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

닫게 됨.

-군중들이 부끄러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글을 쓰심.

-군중들처럼 무분별하게 죄를 지적하면 죄인은 궁지에 몰리게 되어 

염치가 없어짐.

11.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;예수님 스스로가 대신 정죄하기 

위해 오심.

-예수님이 대신 정죄 당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심.

-우리도 동일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함.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

고 살아감. 그리스도인의 삶.

-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.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

삶.

-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;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. 

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.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.

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.

-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. 그것이 

죽을정도의 수치임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해짐.


